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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, 저를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. 대신….
김용민 베드로 | 정형외과 의사

1987년 12월 초 어느 새벽, 추운 날씨를 뚫고 성당으로 

향했습니다.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인지 혜화동 성

당의 노란 나트륨 조명은 유난히 더 비장한 느낌으로 103

위 한국 순교 성인화를 비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

그날은 전공의 선발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. 저는 소

록도 근무 이후로 정형외과만을 염두에 두었는데, 그전 해

까지는 지원자들의 사전 조율로 탈락자가 없던 정형외과에 

그해에는 끝끝내 지원 초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, 막강

한 인물들이 많아 저는 ‘유력 후보’는 아니었습니다.

기도하겠다고 성당에는 왔지만, 단순히 “제발 저 시험 

붙게 해 주세요.”라고 요청하는 것은 쑥스럽게 느껴졌습니

다. 결국, 저의 기도 내용은 “주여 오늘의 시험 결과를 전

적으로 당신 뜻으로 받들겠나이다. 만일 제가 합격해, 정형

외과 의사가 된다면 주께서 저를 쓰시겠다는 뜻으로 믿고 

응하겠나이다. 어디든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.” 어

찌 보면 ‘당신이 날 쓰려면 합격시켜 달라.’는 흥정 같은 느

낌도 약간 듭니다.

오전 필기시험에 이어 다음은 면접시험. 면접장 앞 복도

에 초조하게 서 있는 제 앞으로 먼저 들어갔던 응시자들이 

모두 얼굴이 벌게져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. ‘왜들 저래?’ 

했는데 그 이유는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알게 되었지요. 첫 

질문 “왜 정형외과를 지원하였나?”에 지원자들이 할 수 있

는 대답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? ‘적성에 맞아서’ ‘남

자다워서’ 등의 일반적 대답은 면접위원들로부터 ‘학문적 

자세가 아니야.’, ‘남자다운 게 좋으면 깡패가 되지 그래.’ 

등의 비난과 조롱만 불러올 뿐이었습니다. 궁지에 몰리던 

저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“소록도에서 근무

하는 동안 정형외과야말로 나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과라고 

들었기 때문입니다.”라고 답했습니다. 그러자 기적과도 같

이 면접위원 교수님들의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. “자네가 

소록도에 있었다고?” 

이후로는 그분들께 소록도에 관해 제가 설명하는 꼴이 

되었습니다. 저보다 앞서 정형외과 선배 한 분이 소록도에

서 3년을 지내는 바람에 교수님들이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

있었고, 그렇게 다녀갔던 분들은 소록도를 희생과 봉사 정

신이 가득한 이상향처럼 여기게 된 것이지요. 그래서였을

까요? 며칠 뒤 합격자 발표에 제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. 

새벽 미사에서 하느님께 드린 약속에 대한 보답이었음을 

믿습니다. 이후로 저는 중요 갈림길마다 혜화동 성당의 약

속을 되새겼습니다. “그곳이 주께서 저를 쓰시려는 곳이라

면 기꺼이 가겠나이다.” 

이후로 지방 신설 의대를 시작으로, 아이티 대지진 긴

급 구호, 뜨거운 도로를 걷는 대학생 국토대장정, 눈 덮인 

2018 동계 올림픽, 패럴림픽 경기장 등…. 그리고 마침내 

저는 국경없는의사회에 가입해, 총상 젊은이들이 가득한 

팔레스타인, 적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형외과 의사로서 

구호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앞으로도 하느님이 가라 

하시는 곳 어디든 기꺼이 가려 합니다.

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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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방동성당


